
일시� � 2016년� 8월� 22일(월)� 오후� 15:00-18:00� �

장소� � 단국대�퇴계기념도서관� 3층� 세미나실

주최� � 단국대학교�부설�한국문화기술연구소� � � � � �

후원� � 단국대학교·한국연구재단

� �

� �

� �단국대학교� 부설� 한국문화기술연구소� 포럼

한민족� 문화예술
소통과� 융합을� 위한
연구� 실천� 사례와� 전망



01. 북한시학연구� 과정과� 과제
이상숙(가천대)

02. 한민족� 문화예술� 소통과� 융합을� 위한� 흔적,�

《겨레말큰사전》에서� 찾다
모순영(겨레말큰사전�남북공동편찬사업회)

03. 건국대학교� 통일� 교육� 현황과� 통일� 교육의� 방향

-건국대학교�인문학연구원의�사례를�중심으로�
전영선(건국대)�

04. 총서� ‘불멸의� 력사’� 연구
남원진(건국대)�

05. 20세기� 북한예술문화사전�

이지순(북한대학원대)�

06. 통일시대를� 대비한� 남북문화예술의� 소통과� 융합� 방안� 연구�

박덕규(단국대�한국문화기술연구소)�

07. 종합토론 사회 홍지석(단국대�한국문화기술연구소)

단국대학교� 부설�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� 지난� 8년간� “통일시대를� 대비한� 남북한� 문화예술의� 소통과� 융합방

안� 연구”를� 주제로� 한국연구재단� 대학� 중점연구소� 지원사업을� 수행했다.� 특히� 연구의� 마무리단계인� 3단계

(2015년~2017년)에는�본�연구소의�지난�연구과정�및� 성과를�반성적으로�성찰하면서�관련�연구자�및� 연

구단체,� 기관과의� 경험� 교류� 및� 연구의� 실천적� 대안� 모색을� 위한� 포럼을� 매년� 개최하고� 있다.� 이에� 3단계� 1년차에� 해

당하는� 지난� 2015년� 8월에는� ‘반교어문학회’,� ‘북한대학원대학교� 북한미시연구소’와� 함께� “보편과�특수로서의�북한� 문학예

술,� 그� 중층적� 독해의� 가능성”을� 주제로� 공동포럼을� 개최한� 바� 있다.� 여기서는� 북한문학예술의� 보편성과� 특수성에� 주목하

여�북한문예연구의�쟁점과�새로운�연구방법론을�모색했다.�

이러한� 경험을� 토대로� 2016년� 8월에는� “겨레말큰사전� 편찬사업”,� “북한시학연구”,� “통일인문학연구”� “20세기� 북한예술

문화사전”� 등� 지금까지�남북한,� 더� 나아가�한민족�문화의�소통과�융합가능성을�주제로�한� 연구사업에�참여했거나�참여�

중인� 연구자들의� 경험을� 공유하는� 장으로서� “한민족� 문화예술� 소통과� 융합을� 위한� 연구� 실천� 사례와� 전망”을�

주제로�하는�포럼을�개최하고자�한다.� 여기서는�다음과�같은� 주제들이�폭넓게�논의될�예정이다.�

� � 개회사� 김수복(단국대� 부설�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)
� � 사� � 회� 임옥규(단국대� 한국문화기술연구소)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지정질의� 배인교(단국대� 한국문화기술연구소)


